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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플랜트 노동쟁의 “위법” 판결
부산노동위, 노동쟁의 조정대상 안돼 … 10월14일 쟁의행위 돌입 투표

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105개 전문건설기업과의 노사

협상이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.

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노조가 9월 말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건

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10월11일 발표했다.

부산지방노동위는 “노조는 사용자측 105개 전문건설기업에 교섭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”며 

“노사간의 분쟁상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

단된다”고 밝혔다.

특히, “12개 기업은 2006년 7월 말 노조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08년 7월 말인데도 

또다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위법”이라며 “갱신하고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

수 없다”고 덧붙였다.

이어 “노사 당사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성실히 교섭해 해결방안을 모

색할 것을 권고한다”고 밝혔다.

플랜트노조는 당초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114개 기업과 관련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

냈지만 9개 기업은 연락이 안되거나 조합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취하했다.

따라서 플랜트노조가 앞으로 부산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

다.

그러나 플랜트노조는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 진전이 없어 예정대로 10월14일 쟁의행위 돌입여

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․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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